
금년에 나는 환갑이다. 요즘은 환갑이라고 해도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이라 나도 물론 환갑잔치를 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보면 외국으로 환갑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라면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증인 사무실

을비울 수가없어서 외국여행도할 수가없다. 

그래도나는 환갑인데무언가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머리에서 맴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는 환갑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라고생각하는 것같다. 

환갑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60년은 살아보고 나

서다시 시작하는것이라 처음부터시작하는 것과는다를 수밖에없다. 

그렇다면어떻게 달라져야하는가?

우리 공증인 사무실에 가끔 오는 분으로 김 회장이라는 분이 있다. 나름 이곳 당진에

서는활동이 많으신분 같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일을 잘하게 생겼다. 다만 그는 1원 한 장 다른 사람에게 공돈을

줄것 같지는않은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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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우리 사무실에 처음으로 왔을 때 첫마디가 우리 사무실이 언제 개업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같은 사람도 이제야 당진에 공증인 사무실이 생긴 것을 알았

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당진에 공증인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

라면서우리 공증사무실을더 많이광고를 하라고한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법무사에게 맡겨서 하는 총회 의사록 공

증 등도 본인이 직접 할 뿐 아니라, 공증하는 서류에 적힌 금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공증

수수료도지나치게 적게내려고 해서나를 불쾌하게만들기도 했다. 

그는 다시 공증하러 왔을 때 우리 사무소가 114에 문의해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장황

하게 공증사무소를 광고하라고 설교를 해서 급기야는 나의 부화를 긁어놓고 말았다.

그래서나는 그에게하루에 50그릇만파는 식당이있다는 것을이야기해 주었다. 

이곳 당진에는 하루에 50그릇만 판다는 식당이 있다.

집은 매우허름하고 테이블은 5∼6개 정도다. 

어머니와 딸이 운영하고 종업원은 없다. 손님은 항상

끊이지 않는다. 바로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경우는 드

물고대개 10분에서 20분정도는서서기다려야만한다. 

메뉴는 비지찌개와 돼지갈비뼛국 2개뿐이고 가격은

각각 6,000원씩이다. 

이곳 사람이 아니면 찾기가 힘든 식당이다.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유심히 살펴보아야 국

밥집이라는 간판이보인다. 

나는 이곳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배

법무사님 소개로 처음으로 그곳에 갔

었다. 

이 식당에 대하여 당진 지역신문인“당진시대”

에 기사가 났던 적이 있다. 하루에 50그릇만 파는 이유에

대하여 주인은 그 정도만 팔아도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더 이상 힘들게 일하며 살고 싶

지않다고 말했던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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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곤충은 식물에서 먹을 것을 취하고, 또 한편 곤충은 새

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어린 새 새끼는 뱀에게 잡아먹히고, 뱀은 멧돼지 등의 먹이

감이되기도 한다. 식물들도햇빛을 얻기위해서 경쟁이치열하다. 

모든생물은 무한히커지려는 욕심이본능적으로 있는것 같다. 

그런데 하루에 50그릇만 팔고 만다고? 이를 두고 좋은 판매전략이라고 말하는 사람

도있다. 

어쨌든 나는 김 회장님에게 더 팔 수 있는데도 하루에 50그릇만 파는 이 식당을 설명

하고, 내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를 했던 사람인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으면

내 생활 기반이 있는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계속했지 이곳에 내려와 공증사무실을

하지는않았을 것이라고설명해 주었다. 

김 회장은 그 설명에 크게 납득하는 표정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자신의 말이 더 이상

은필요 없다는것은 아는표정이었다. 

그날 오후에는 인터넷 Daum 직원에게서 우리 사무실을 광고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전화가 왔다. 나는 됐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상대방은 굳이 2분만 더 자

기말을 들어달라고 한다. 

그 Daum 직원은 당진에는 공증인 사무실이 우리 사무실밖에 없으니 인터넷 Daum

에서 당진에 있는 공증사무실을 찾으면 우리 사무실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해주겠다

고 한다. 그 말에 대하여 내가“나는 더 이상 바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

상대방은뜻밖에 대답이라는듯 더이상 말이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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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나는 환갑이다. 환갑잔치는 하지 않았고 환갑이라고 외국여행도 가지 못했

다. 그래도환갑인데 무언가를해야 하여야하지 않을까? 

환갑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한다.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적

어도앞으로 살아가는데기준이 되는원칙은 하나있어야겠다. 

나도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고 부양하여야 할 처자식도 있다. 그러니 나

는 돈을 벌어야 한다. 다만 그 돈을 번다는 것이 나 자신이 더 커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 놓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돈 버는 일에만 빠져있어야 하

는것은아닌것같다. 

하루 50그릇만 파는 식당에서 하듯이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만 벌고

나머지시간에는 인생이즐거운 이유를알 수있도록 인생을즐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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